
금속노조통신 173호-1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15일 노조 임시대대 … 진조위“감정평가 결과와 건설비 차이 크지 않아”

금속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

어 교육연수원 진상조사보고서를 채

택했다.

노조는 12월 15일 노조 회의실과 

전국 거점 회의실에서 55차 임시대

의원대회를 열고, 교육연수원 진상

조사보고서 채택 건과 특수목적기금 

사용 승인 건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안건 논의에 앞서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장혁 위원

장 당선자 등 12기 노조 임원선거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전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교육연수원 

진상조사위는 4월 14일부터 11월 19

일까지 벌인 연수원 시공사 공사비 

추가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조위는 공사비 감정평가결과와 시

공사 건설비용의 차이가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수원 진조위는 증액 공사비 대

부분이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조위는 노조·조합원 

요구, 강화한 소방·안전법규 반영, 

지역주민·관청의 요구, 유례없는 

폭우 공사 지연·배수관 용량 증대 

등이 사유라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교육연수원을 금속노조답게 제대로 

유지·보완하면서, 노동운동 간부를 

양성하는 훌륭한 연수원이 되도록 

12기 집행부에게 충실히 인계하겠

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 12일, 3월 2일 

정족수 부족으로 휴회한 54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속회해 교육연수원 공

사비 추가 지급 방안을 승인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83%의 찬성으로 

부가세 환급분의 건축비 사용을 포

함해 ▲공사비용 추가 ▲사무집기·

침구류 구입비 ▲공사비 추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후속대책 마

련 등 네 가지 내용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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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12기 부위원장 선출 마쳐
일반명부 박경선(서울), 함재규(기아차), 손덕헌(현대차), 박찬일(충남) 당선

금속노조가 12월 7일부터 12월 9

일까지 12기 임원선거 일반명부 부

위원장 결선투표를 벌여 부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찬반을 묻는 식으로 진행한 이번 

결선투표로 기호 2번 박경선(서울

지부 개별), 기호 3번 함재규(기아

차지부 소하지회), 기호 4번 손덕헌

(현대차지부 2공장), 기호 5번 박찬

일 조합원(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이 금속노조 12기 일반명부 부위원

장 당선을 확정했다.

당선자들은 기호 2번 박경선 

80.9%(95,996표), 기호 3번 함재규 

78.0%(92,595표), 기호 4번 손덕헌 

77.3%(91,703표), 기호 5번 박찬일 

70.0%(83,017표)의 득표율을 기록했

다. 이번 결선투표에 재적조합원 

182,495명 중 118,669명이 참여했다.

지난 1차 투표에서 일반명부 기

호 1번 홍지욱(경남지부 개별), 비

정규직 할당 김동성(경남지부 거제

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여성 할당 

권수정(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사

내하청지회) 부위원장은 당선을 확

정했다. 금속노조 12기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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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16년 해고 끝장낸다”
금속노조 ‘돌아가자 현장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결의대회

 금속노조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 금속노동자들은 16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는 한국지엠 최장

기 해고자 진환 조합원의 복직을 시

작으로 한국지엠 해고자 전원이 복

직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

다.

금속노조가 12월 14일 오후 한국

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돌아가자 

현장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자 복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

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 경

남지부, 인천지부, 비정규직 조합원

들과 시민들은 해고자 우선 채용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한국지엠 자

본을 규탄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3년 동안 1,000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해고했다. 

2019년 부평공장에서 200여 명의 비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2020년 

창원에서 6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

자를 해고했다. 

2021년 5월 창원 부품물류센터를 

폐쇄하고 25명의 노동자를 해고했

다. 금속노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을 더하면 한국지엠 해고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

에서 “해고자 복직은 시간이 얼마

나 걸리던, 금속노조가 반드시 해결

할 문제이다”라며 “한국지엠 자본

은 진환 동지 복직 약속부터 지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

이라”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11기 위원장 

임기 내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

어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지만, 해고

자가 현장으로 돌아는 날까지 금속

노조답게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영수 12기 한국지엠부평비정규

직지회장 당선자는 “일자리가 없으

면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복직을 

시켜야 한다”라며 “16년 해고 끝

장내고 진환 동지가 공장으로 돌아

가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

의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와 시민

들은 한목소리로 “민주노조 사수하

고 현장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

며, 복직 투쟁 결의를 적은 별 모양 

쪽지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곳

곳에 붙이는 상징의식으로 결의대회

를 마쳤다.

2020년 1월 한국지엠 자본은 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

부와 ‘창원·부평공장 결원 발생 

시 해고자를 우선 채용한다’라고 

합의했지만, 현재 지키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올해 11월 부평공장에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최장기 해고

자인 진환 조합원의 복직을 추진했

다. 한국지엠 자본은 “불법파견 리

스크가 커진다”라는 뜻을 알 수 없

는 핑계를 대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

다.


